
□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(원장 이재홍, 이하 TIPA)에서 오는 11월 5일(금)

오후 2시부터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과 기술수출을 위한 

온라인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.

□ 전세계 코로나-19 유행이 지속되면서 해외 현지방문을 통한 기존의 

기업 간 대면협상 방식이 제한되고, 이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해외

시장 공략과 기술교류 추진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.

 ○ TIPA는 해외진출 시 비대면 방식을 활용해야 하는 새로운 트렌드에 

발맞춰, 이번 행사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이 해외기술교류 전주기 

과정에서 필요한 핵심정보와 실제사례를 전달할 예정이다.

 

□ 이를 위해 지원기업의 실제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해외 기술수출과 

기술사업화 관련 교육 컨텐츠를 구성하였으며, ①사전 준비와 온라인 

기술상담 방법, ②B2B 정보교류 및 해외 기술탈취 예방 전략, ③

기술거래 및 계약 실무, ④ 실제 해외기술교류 참가 경험 및 노하우 

등의 순서로 분야별 전문가 강연을 진행한다.

이 자료는 11월 5일(금) 조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1월 4일(목) 12:00 이후 보도 가능

※ 사진 1매

보  도  자  료

∙문의 :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혁신네트워크실지명근실장(044-300-0610), 표한슬주임(044-300-0613)

∙배포 :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홍보전략팀김민철팀장(044-300-0230), 정민규책임(044-300-0231)

TIPA, 해외기술교류 희망 中企 대상 온라인 맞춤형 교육 실시

-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기술교류 위한 全주기 핵심노하우 무료 전수(11.5) -



 ○ 본 강연은 유튜브의 “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-Live Streaming”

채널에서 온라인 실시간 중계되며,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.

 ○ 또한, 코로나-19 상황의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사전 등록한 기업에

한하여 중계 현장에서 전문가와의 개별상담도 진행된다.

□ 한편, TIPA는 2020년부터 “해외기술교류사업”을 통해 러시아, 베트남,

중국 등 외국 기업과의 기술협력이나 기술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

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있다.

 ○ 이를 위해, 국내 기업이 보유한 기술에 대해 수요가 있는 외국 

기업을 직접 발굴하여 매칭하고, 1:1 상담에 필요한 사전준비 및 

기타 제반사항은 물론,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성과를 창출할 수

있도록 지원한다.

□ TIPA 이재홍 원장은 “전 세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우리 중소

벤처기업이 해외 바이어 섭외와 기술수출을 위한 협의에 어려움이 

가중되는 상황에서, 현장에서 꼭 필요한 필수지식과 경험을 공유

하는 의미있는 행사를 준비하였다”며,

 ○ “앞으로도 TIPA는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

해외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글로벌 협력을 통해 혁신적으로 성장

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”고 밝혔다.



참고  행사 포스터


